
도요보, 삼각단면의 

폴리노직 섬유 개발 

 

일본의 도요보사에서는 폴리노직 레이온으로는 최초로 삼각단면사인 ‘아루

쥬라’를 개발하였다. 이 소재는 독특한 드라이 촉감과 반발탄력성, 강연성이 

특징으로서, 부인·신사용 의류에 사용되어 1996년 S/S 시즌부터 판매된다. 

도요보사에서는 폴리노직 레이온 ‘텁셀’(日産 30t)의 특화소재로서 고발색 

마리드, 태번수 소모조의 배제모아, 난연기능의 텁번을 상품화한 외에도 복

합소재의 고감성 직물·편성물 ‘소시오’ 시리즈로 전개하고 있다. 

신소재 아루쥬라는 노즐과 방사조건을 혁신시켜 세계 최초로 특수한 삼각

단면사를 개발한 것이다. 기본적인 물성인 흡습성, 발색성은 그대로 유지하

면서 상쾌한 드라이 터치, 반발탄력성, 강연성을 갖는 고탄발성의 촉감을 실

현시켰다. 

또한, 염색가공기술과 조합에 의해 다채로운 형태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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